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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1) 엔비디아 칩 탑재 윈도우 PC 출시 예정
  - 엔비디아·MS가 'A new era of PC'를 동시 티저
   • Computex(타이베이)·MS Build(샌프란시스코)에서 
     Arm 기반 N1X 칩 탑재 윈도우 PC 공개 예정 (Dell 등 서드파티 OEM에도 탑재)
   • 수십 년간 이어온 Intel·AMD의 x86 독점 구도에 균열
  — 애플 M1 전환(2020)이 증명한 Arm 혁신을 윈도우 진영에서 엔비디아가 재현
  - 핵심 가치는 로컬 AI 에이전트 실행
   • NPU가 AI 모델 연산을 PC 내부에서 직접 처리
  - GPU 설계 노하우가 CPU에 이식되며 AI 추론 성능 차별화 기대

2) 소프트뱅크, 프랑스에 AI 데이터센터 구축
  - 프랑스 북부 Hauts-de-France에 450억€(약 530억$) 투자
   • 3.1GW 용량 구축(2031년~); 추가 사이트 포함 시 최대 750억€·5GW로 확대
   • 슈나이더 일렉트릭(장비 공급)와 EDF(구 발전소 부지 재활용) 파트너십
  - 손정의식 수직 통합 전략 집대성
   • 인프라(데이터센터) + 칩(Arm) + 모델(OpenAI) + 수요를 모두 내재화
   • 컴퓨팅 임대료·Arm 로열티·OpenAI 지분가치 상승을 동시에 수확하는 구조

3) OpenAI, 대화형 광고 방식 도입
  - 출시 8주 만에 광고 노출률 0.42% → 26.5%(약 60배 폭증),
    연환산 광고 수익(ARR) 1억$ 돌파(출시 6주)
  - Target·Ford·Adobe 등 대형 소비재부터 
    HubSpot·CrowdStrike 등 B2B SaaS까지 광고주 풀 확대, 2026년 광고 수익 목표 25억$
  - 구글의 '키워드 스냅샷' vs ChatGPT의 '대화 여정(journey) 독해'
  - 국내 마케터는 '구글에 노출'이 아닌 'AI에게 인용'되는 전략으로 전환 준비 필요

* Anthropic, 밸류에이션 OpenAI 역전
  시장이 이제 '빠른 놈'보다 '믿을 수 있는 놈'을 선택하기 시작/
  매출 성장세 + 수익성 + 기업 신뢰도 3가지가 동시에 뒷받침된 역전



● 상세 내용

1) 엔비디아 칩 탑재된 윈도우 PC 출시 예정

   2023년에 MS 윈도우 OS 用
   CPU 설계를 계획 중이라는 첫 보도 이후,
   드디어 다음 주에 엔비디아 칩을 
   주요 프로세서로 사용하는 첫 윈도우 PC가 공개될 예정
   -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Computex 무역 박람회와 
     샌프란시스코의 MS Build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 예정
   - MS 외 Dell 등 서드파티 PC 제조사 제품에도 탑재 예정

   윈도우 PC 탑재 기술 스택
   - CPU: 엔비디아 설계 칩 (Arm 아키텍처 기반)
   - OS: Microsoft Windows
   - AI 기능: PC에서 AI 에이전트 작업 수행 가능한 SW 내장

   수십 년간의 Intel·AMD의 x86 독점 구도가 흔들
   - 기존 구도
    • Intel, AMD: 수십 년간 x86 아키텍처로 CPU 시장 양분
    • Qualcomm: Arm 아키텍처 기반 Windows 노트북 CPU 공급 중
     (유일한 Arm 진영 Windows CPU 공급사)
   - 새로운 구도
    • 엔비디아가 Arm 기반 Windows CPU 시장에 신규 진입
      ▷엔비디아는 GPU 시장의 절대 강자였으나,
        CPU 시장 진출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
    • Arm 진영 內 Qualcomm vs 엔비디아 구도 형성
    • Intel·AMD 입지 약화 가능

	* 애플이 M1 전환(2020)으로 
  성능·배터리 혁신을 증명한 이후,
  윈도우 진영도 Arm 기반으로 이동 가속화



   엔비디아 칩 탑재 윈도우 출시 핵심 가치는
   로컬 AI 에이전트 실행에 방점
   - 클라우드 의존 없이 PC에서 직접 AI 작업
     → 프라이버시·속도·비용 측면 모두 유리
   - 엔비디아의 GPU AI 역량이 
     CPU 설계에도 녹아들었을 가능성
     → AI 추론 성능에서 차별화 기대 

   이전에도 PC AI 에이전트가 
   x86(Intel·AMD) 및 Qualcomm Arm 칩 기반으로 구동이 가능했지만,
   엔비디아 칩 탑재는
   - AI 추론 전용 설계(NPU) 및
   - GPU 설계 노하우의 CPU 이식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大 

   더욱이 엔비디아가 CPU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GPU+CPU 통합 AI 칩 로드맵으로 이어질 가능성
   → 이렇게 되면 PC OEM(Dell·HP·Lenovo 등)에도
      엔비디아 칩 채택 확산,
      Qualcomm의 Windows CPU 시장 입지 급격히 약화,
      Intel·AMD의 추가 점유율 하락 등의 변화도 예상  
 
	※ '로컬 AI 작업' 어떻게 작동되는걸까?

   AI 모델은 결국 거대한 수학 연산의 집합체/
   클라우드가 필요한 이유는 연산량이 너무 많아서인데
   PC 칩이 충분히 강력해지면
   내 PC 안에서도 가능해 지는 건데

   - 클라우드 AI 방식
    ㆍ사용자 입력
      → 텍스트/음성을 인터넷으로 전송
      → 클라우드 서버 도착 (AWS, Azure 등)
      → 서버의 GPU 수천 개가 AI 모델 연산
      → 결과값을 다시 인터넷으로 전송
      → 사용자 화면에 출력
    ㆍ인터넷 필수/ 응답 지연 발생 가능/ my데이터가 서버로 전송

   - 로컬 AI 방식 (엔비디아 PC)
    ㆍ사용자 입력 (이 문서 요약해줘)
      → 윈도우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가 요청을 받아서
      → PC에 사전 설치된 AI 모델 파일 호출
         (최초 설치 시 모델 파일이 PC 저장소에 다운로드되어 있음)
      → 엔비디아 칩 內 NPU(AI 전용 연산 유닛) 가동
      → 모델이 입력값을 토큰(token)으로 분해
      → 수십억 개 파라미터(가중치) 행렬 연산 수행
         (이 연산이 핵심.. 클라우드에서 하던 바로 그것)
      → 연산 결과를 자연어로 디코딩
      → 사용자 화면에 즉시 출력
    ㆍ인터넷 불필요/ 응답 빠름/ 데이터 외부 유출 없음

 * AI 모델을 PC 안에 설치해두고, 
   클라우드 서버 대신 엔비디아 AI 전용 칩(NPU)이 
   그 연산을 직접 처리/

   클라우드에서 하던 '연산'을
   칩이 강해진 지금부터는 그 연산을 PC에서 할 수 있게 된 것 


  

2) 소프트뱅크, 佛에 AI 데이터 센터 구축 

   향후 5년간 프랑스 북부 Hauts-de-France 지역에 
   450억€ 투자해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

   -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
    • 3.1GW 용량 제공 예정 (2031년~ )
   - 추가 사이트도 계획 중이라
     전체 투자 규모는 750억€까지 증가 예상
    • 유럽 역사상 단일 AI 인프라 투자로는 최대 규모

   주요 파트너십
   - 슈나이더 일렉트릭:
     사이트 모듈 장비 공급 (프랑스 엔지니어링 기업)
   - EDF (프랑스 전력공사):
     구 발전소 부지를 데이터센터로 전환 제공
    ㆍ이미 전력 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재활용하는 전략
      → 구축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 기대

   사업 모델은
   - AI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유럽의 '전력' 요충지에서
   - 소프트뱅크 자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rm(AI 칩), OpenAI(AI 모델) 등을 전폭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자체 AI 데이터 센터를 확보해서 
   - AI 가치사슬 전체에서 수익 창출
    • 컴퓨팅 임대료 → 직접 수익
    • Arm 칩 채택 증가 → 로열티 ↑
    • OpenAI 사용량 증가 → 지분가치 ↑
  
	
※ 손회장님의 투자에는 늘 스토리가 있는듯요

  빌딩주 소프트뱅크가 가족들이 그곳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업종으로 사업을 하게 하는
  대가족형 생태계 투자

  ①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선점해서
  ② 그 인프라 위에 자신이 투자한 기업들을 올리고
  ③ 인프라 수익 + 기업 가치 상승을 동시에 획득
  ④ 수익은 재투자해 인프라를 더 확장

  이전의
  비전펀드 투자(차 공유, 사무실 공유..)와
  재팬통신+스프린트(美통신) 투자가
  한 가지 공략 업종을 여러 곳에 펼쳤던
  횡적(수평적) 분산 투자 전략이였다면 

  이번 유럽 데이터센터는
  인프라·칩·모델·수요를 모두 손에 쥐고 시작하는
  종적(수직적) 통합 전략/

  손정의 30년 투자 인생의 집대성이 
  이 데이터센터 전략일까요?  

  MS나 구글 등의 빅테크와 비교는 좀 무리겠지만
  두 업체는 
  ㆍAI를 자사 제품에 내재화해 구독·사용료로
    직접 수익화하는 전략인 반면,
  ㆍ소프트뱅크는 AI 시대의 땅과 건물(인프라)을 소유하고
    임대·지분으로 간접 수익화하는 전략




3) OpenAI, 대화형 광고 방식 도입
 
   2026년 1월 광고 사업안 발표 이후
   2월(미국限) ChatGPT 무료·Go 티어에 광고 테스트 개시
   - 단순 수익 다각화를 넘어,
     구글이 독점해온 디지털 검색 광고 시장(3000억$+)
     경쟁이 가시화

   근데 이번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 기존의 키워드 매칭 방식에서 벗어나
   - 대화 전체 맥락 속에서 실시간으로 
     사용자 의도를 타겟팅하는
     新 광고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것

	* 대화 의도 기반 광고란?

 - 기존 구글 방식
  ㆍ사용자: '노트북 추천' 검색
  ㆍ키워드 '노트북' 매칭 → 광고 노출
  ㆍ단순, 정적.. 그러나, 맥락은 다소 없음

 - ChatGPT 방식
  ㆍ사용자: '요리 레시피 알려줘'
            '파스타 만드는 법 알려줘'
            '재료 어디서 사지?'
  ㆍ대화 흐름 분석 → 밀키트/식재료 광고 노출
  ㆍ맥락에 맞춤, 구매 의도 명확, 전환율 高

 → 핵심 차이는
  ㆍ구글은 '지금 이 단어를 검색했다'는 스냅샷(순간 포착)을 보지만
  ㆍChatGPT는 '이 사람이 대화를 통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채팅 여정(journey)을 읽는/

  ㆍ쉽게 말하면,
    구글이 '지금 뭘 찾고 있어?' 를 묻는다면,
    ChatGPT는 '지금 뭘 하려는 거야?'를 이해하는 것

    이게 광고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
    검색창 한 줄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사용자의 진짜 의도와 구매 여정을 
    대화 AI가 처음으로 광고에 연결되었기 때문  



   → 30년간 디지털 광고를 지배해온
      '검색어 → 광고' 공식이
      '대화 흐름 → 의도 → 광고'로 재편되는 전환점에 도달

	* 2026년 5월말 기준 
  OpenAI 광고 노출률은 출시 8주 만에 약 60배 폭증
  (응답의 0.42% → 26.5%)

  ㆍ미국 내에서는 ChatGPT 응답 2개 중 1개에 광고가 붙는 수준에 도달
  ㆍTarget·Ford·Adobe·Expedia 등 대형 소비재 브랜드부터 
  ㆍ HubSpot·CrowdStrike 등 B2B SaaS까지 광고주 풀이 빠르게 확대
  ㆍ출시 6주 만에 연환산 광고 수익(ARR) 1억$ 돌파 (Reuters·CNBC, 2026.3.26)
    → OpenAI의 2026년 광고 수익 목표는 25억$

* 실제 성과 데이터도 주목할만한데

  ChatGPT 광고 클릭률(CTR)은 
  구글(6.4%)보다 낮은 0.91% 수준이지만,

  클릭 후 구매 전환율은 업종에 따라 
  구글 광고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高

  이커머스 기준 전환율 2.4% ← 구글 광고(1.3%)의 약 2배
  광고 없이, AI가 자연스럽게 언급할 때의 
  '자연 추천 전환율'은 14~16%

  → ChatGPT 사용자가 단순 정보 탐색이 아닌
     '이미 맘 먹고 최종 확인하러 오는' 구매 직전 사용자가
     많다는 방증 혹은, ChatGPT가 더 잘 꼬시거나

* 사용자 반응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

  응답 하단에 분리 노출되는 구조 덕분에
  '맥락에 맞는 유용한 추천'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대화 첫 메시지부터 광고가 붙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아/

  구글 대안 프라이버시 검색 앱 DuckDuckGo 설치가
  30% 급증한 것은 AI 광고 전반에 대한 
  사용자 피로도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는 말




   ChatGPT 광고는 단순 키워드가 아닌, 
   아래 3가지 신호를 복합적으로 분석
   -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 이전에 어떤 관심사를 보였는가
   - 어떤 광고를 숨겼거나 클릭했는가
  → 단순 검색어 한 줄보다 
     훨씬 입체적인 사용자 프로파일 생성 가능

   현재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호주·뉴질랜드까지 확대되었고,
   영국·멕시코·브라질·일본·한국에도 
   조만간 순차 확대 예정
   - 유료 구독자는 광고 없음
     (Plus·Pro·Business·Enterprise·Education)
   - 광고는 무료·저가 티어 사용자에게만 노출
   - 즉, 광고 수익으로 무료 사용자를 지탱하고,
     유료 구독자에게는 프리미엄 경험을 유지하는 이중 구조

   구글 대응 현황
   - Google I/O 2026에서 사실상 기존 검색의 전면 교체를 선언
    • 기존 구글 검색
      검색창 → 파란 링크 10개 → 사용자가 직접 클릭해서 탐색
    • 새로운 구글 검색 (2026): AI 답변 + 에이전트 로 전면 교체
      검색창 → AI 답변 전면 배치 → 구매 여정을 구글 內에서 완결/
      AI 에이전트가 대신 실행
    • ChatGPT는 아직 AI 에이전트가 
      구매 여정을 직접 실행하는 단계까지는 未도입

   - 구글의 핵심 전략 변화
	항목
	기존 전략
	새로운 전략

	검색 결과
	외부 링크 나열
	AI 답변 전면 배치

	구매 여정
	외부 사이트로 이동
	구글 플랫폼 내에서 완결

	마케팅 도구
	SEO (검색엔진 최적화)
	AEO (AI 엔진 최적화)

	에이전트
	없음
	정보 에이전트 출시
(백그라운드 모니터링)



    • TechCrunch 평: 'Google just broke SEO. Here's what replaces it'
     ▷기존 SEO: 키워드 최적화 → 구글 상위 노출 → 클릭 유도
     ▷새로운 패러다임: AI가 답변을 직접 생성 → 외부 링크 클릭 급감
     ▷실제로 DuckDuckGo 앱 설치 30% 급증 → 구글 AI 검색에 대한 반발 신호

   구글 강점 vs OpenAI 강점
	항목
	구글
	OpenAI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 (~90%)
	신규 진입자

	광고 인프라
	30년 축적, 성숙
	초기 구축 중

	사용자 데이터
	방대한 행동 데이터
	대화 데이터 (질적으로 풍부)

	구매 의도 파악
	키워드 기반 (얕고)
	대화 맥락 기반 (깊고)

	전환율 잠재력
	검증됨
	더 높을 가능성 충분

	사용자 신뢰
	광고 피로도 높음
	아직은 신선, 궁금함




	
※ ChatGPT 광고의 한국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국내 마케터들의 대응 전략 재편이 필요/
   광고주들 예산 이동이 시작될거라

   '구글에 노출'이 아닌
   'AI에게 인용'되는 전략 

   즉,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추천되는 브랜드가 되어야 하는 것/
   SEO 전략을 AEO(AI Engine Optimization) 관점으로
   재편하는 준비가 당장 필요

   예를 들면,

   - 키워드 중심 콘텐츠 → 질문·답변 중심 콘텐츠로 전환
    ㆍ기존엔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반복해서 심었다면,
    ㆍ이제는 '강남에서 데이트하기 좋은 분위기 있는 식당은?' 처럼
      人이 AI에게 실제로 물어볼 법한 질문 형태로 콘텐츠를 구성

   - 브랜드가 AI 답변에 '인용'될 수 있는 신뢰도 구축
    ㆍAI는 출처가 명확하고, 전문성이 높고,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콘텐츠를 우선 인용
   → 블로그·보도자료·전문가 기고 등을 통해
      이 분야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자리잡는 것이 핵심

   - 구조화된 정보 제공 (FAQ·표·정의 형식)
    ㆍAI는 주로 잘 정리된 구조의 콘텐츠를 답변에 활용
   → FAQ 섹션, 비교표, 명확한 정의 문장 등을 콘텐츠에 적극 포함

   - 클릭 유도보다 '답변 자체'가 되는 콘텐츠 전략
    ㆍ기존 SEO는 '클릭해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지만,
    ㆍAEO는 'AI가 내 콘텐츠를 직접 답변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
   → 상세 페이지보다 핵심 정보를 콘텐츠 앞부분에 압축해서 
      배치하는 방식이 유리

   - 브랜드명이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환경 조성
    ㆍAI는 학습 데이터와 실시간 검색을 통해 답변을 생성
   → 리뷰 플랫폼, 커뮤니티, 뉴스 등 다양한 채널에서 
      브랜드가 긍정적으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AEO 전략
 
  





	
* 설마설마했는데 
  드뎌 Anthropic 밸류에이션이 OpenAI를 역전/
  지난주 후반에

  • Anthropic 9,650억$
  • OpenAI 8,520억$

  이런 역전현상의 배경은
  • 폭발적인 매출 성장 (Q2 109억$, 전년비 +130%, 흑자전환)
  •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의 전략적 대규모 투자
  • OpenAI 공동창업자 Karpathy 등 핵심 인재의 Anthropic 합류
  • 그리고 무엇보다 'AI 안전 중심의 경영철학'
    → 규제가 강화되고, 기업들이 AI 도입에 신중해질수록
       믿고 쓸 수 있는 AI 라는 포지셔닝은 
       더욱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듯요

       상장 이후에도 기업 가치를 
       탄탄하게 받쳐줄 장기적 기저, 말하자면 '싹수' 가 보이는

  물론 밸류에이션(시가총액)이 
  기업의 모든 것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시장 기대와 심리가 반영된 숫자이기도 하기에
  이번 역전은 단순한 투자 심리의 변화라기 보단
  ㆍ매출 성장세 + 수익성 + 기업 신뢰도
  ㆍ이 3가지가 동시에 뒷받침된 역전이라는 점에서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흐름일듯요

  규제가 강화될수록 
  '안전한 AI'라는 포지셔닝이 프리미엄이 되는

  /
  첨부는 5월 리뷰 자료와 오늘 브리핑 워드 버전입니다




* 주요 출처
- https://www.reuters.com/business/media-telecom/softbank-build-up-ai-data-centres-france-with-major-investment-2026-05-30/
- https://www.reuters.com/business/anthropic-raises-65-billion-now-valued-965-billion-2026-05-28/
- https://www.reuters.com/commentary/breakingviews/openai-faces-long-wait-bumper-ad-sales-2026-02-04/
- https://www.techspot.com/news/112585-microsoft-nvidia-arm-tease-new-era-pc-computex.html
- https://www.windowscentral.com/hardware/surface/a-new-era-of-pc-microsoft-and-nvidia-tease-major-announcement-experts-predict-to-be-the-fabled-n1x-chip
- https://searchengineland.com/openai-is-preparing-conversion-focused-ads-for-chatgpt-478738
- https://www.cnbc.com/2026/05/28/anthropic-open-ai-startup-value.html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5-30/softbank-to-invest-some-75-billion-in-ai-in-france-reports-say
